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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skills, Nunchi Skills, major satisfaction, and 

metacognition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health-related colleg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from January 18 to February 1, 2025. Clinical practice stress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communication skills (r = −.127, p = .049), major satisfaction (r = −.279, p < .001), and metacognition 

(r = −.127, p = .049), with major satisfaction being the strongest predictor (β = −.214, p < .009, 11.9% 

variance explain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tudents with higher levels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their major experience lower clinical practice stress, while indicating that clinical practice stress 

cannot be sufficiently explained by a single factor. Therefore, multidimensional intervention strategies, 

including programs to enhance clinical practice and major satisfaction, strengthened clinical instruction, peer 

interaction, and improvements in the clinical practice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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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눈치, 전공만족도, 메타인지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자료수집은 2025년 1월 18일부터 2월 1일까지 3, 4년제 대

학의 보건계열 대학생 17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 결과 설문 참여

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의사소통 능력(r=-.127, p=.049), 전공 만족도(r=-.279, p <.001), 메타인지

(r=-.127, p=.049)와 부적 상관관게를 보였다. 이 중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은 임상실습 만족

도(β=-.219, p =.010)와 전공만족도(β=-.231, p =.006)였으며, 설명력은 11.9%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

습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음을 시사하며, 단일 요인만으

로는 임상실습 스트레슬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

를 위해 임상실습 및 전공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실습 지도자의 강화, 학

습 동료 간 상호작용, 실습 환경의 개선 등 다차원적 중재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보건계열 대학생, 의사소통 능력, 눈치, 전공만족도, 메타인지, 임상실습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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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보건계열 학과는 졸업 후 즉시 임상 현장에 투입되는 경

우가 많아, 현장 적응력이 뛰어난 실무형 인재 양성이 중

요하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실무 중심의 임상실습 교육

을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교육부가 개정한 『대학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

야 전공은 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의무실습을 필수로 이수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아래, 보건계열 대학생에게 임상실

습은 단순한 교육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 전공 관련 직무

를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역량과 특성을 파악하여 진로를 

구체화하고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의실에서 습득한 지식을 실제 임상 환

경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

에 직면하게 된다. 낯선 실습 환경과 제한된 시간 속에서 

실습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실습지도자의 높은 기대 수준

은 학생들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보건계열 학생들에게 위축감과 긴장감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1]. 더 나아가 임상실습 스트레스

는 단일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보다 다양한 경험이 복합적

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실습 장소와 

환경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실제 환자를 대면하며 발생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지도자나 동료의 관

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은 실습과정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2].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동기부여와 개인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피로,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

며[3], 나아가 전공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

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4]. 따라서 보건계열 대학

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탐색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이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에게 명

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으로[5], 특히 환자 및 보호자와의 관

계 형성, 실습 지도자와 및 조원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문제 해결 과정 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6]. 임상실습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

때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갈등이나 오

해가 발생하여 심리적 부담과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 반

면,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학생은 실습 상황에 보다 원

활히 적응하며,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실습에 대한 자신감과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의

사소통 능력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한 개인 내적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눈치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분위기, 처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으로, 사회적 민감성

의 한국적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7]. 선행연구에 따르면 

많은 대학생들이 임상실습 중 낯선 상황에 적응하고 적절

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대처 기제로 눈치를 활용한다고 보

고되었으며[8], 눈치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존중감, 주관적 

안녕감,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7].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눈치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오히려 임상실

습 중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도 보고되고 

있어[9], 따라서 보건계열 대학생들에게는 눈치가 임상실

습 스트레스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탐색이 요구된다. 

전공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

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과

정의 산물이다[10]. 높은 전공만족도는 전공에 대한 흥미

를 촉진하고, 학업 및 실습 참여에 있어 심리적 안정감과 

몰입을 제공함으로써 임상현장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임

하게 한다[11]. 반면,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 실

습 과정에서의 좌절과 피로감을 더 크게 인식하게 되며, 

이는 스트레스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

라서 전공만족도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심리적 변수로, 그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사고과정에 대해 인식하면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며 자신의 수행을 계획하고 점검하며 평가

하는 능력이다[12]. 이는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

로 달성하는 데 활용되며,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은 자기주

도학습 역량이 뛰어나 시간과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13]. 임상실습은 제한된 시간 내에 다양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므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상황을 체계적

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임상실습은 제한된 시간 

내 다양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므로, 학습자가 자신의 인지

과정과 수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요

구된다.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은 실습 중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이해 수준과 대처 전략을 인식하고, 필요 시 이를 

수정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메타인지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조절적 인지 요인으로서, 학습자의 스트레스 

대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계열 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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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만족도, 메타인지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보다 효과적인 임상실습 환경을 마련하기 위

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II. Method of Research

1. Research design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보건계열 대학생

의 의사소통 능력, 눈치, 전공만족도, 메타인지가 임상실

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2. Participants of the research

본 연구의 대상자는 3, 4년제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

로 2025년 1월 18일부터 2025년 2월 1일까지 약 2주간 온

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연구대상자

는 편의 표집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자료 수집에 앞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설문 절차 및 소요 시

간, 자료의 비밀 보장과 익명성 그리고 설문을 중단하여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알리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

음을 공지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는 온라인 설문지의 첫 화

면에 제시된 연구 참여 설명문을 확인한 후 자발적으로 동

의한 경우에만 설문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표본 수 결정은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의 유

의수준 .05, 검정력 .95,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 .15로 적용

한 결과 172명이 적절하여 연구참여에 동의하고 응답을 제

출한 172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3. Research Tools

2.1 General Characteristics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교대 근무 형태, 임상실습시

간, 임상실습 만족도, 대학 생활만족도로 총 7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2.2 Communication skill

의사소통 능력 측정을 위하여 Rubin[14]의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ICC)에서 제시한 8가지의 의사소통 능력 구성개념에 허경

호[15]가 7가지 개념을 합하여 수정 보완한 GICC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을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전혀 아니다(1)”에서 “아주 그

렇다(5)”까지 총 15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

다. 총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허경호[15]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7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79이었다.

2.3 Nunchi skill

눈치의 측정을 위하여 허재홍과 박원주[7]가 개발한 눈

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전혀 아니다(1)”에서 

“아주 그렇다(5)”까지 총 12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

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눈치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허재홍과 박원주[7]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4이었다.

2.4 Major Satisfaction

전공만족도의 측정을 위하여 하혜숙[10]이 작성한 34개 

문항의 학과 만족 도구 중 이동재[16]가 전공 만족 관련으

로 문항으로 선택하여 사용한 ‘전공만족도’도구를 이용하

여 측정한 점수이다. 본 설문지는 “전혀 아니다(1)”에서 

“아주 그렇다(5)”까지 총 18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

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이동재[16]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0이

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6이었다.

2.5 Metacognition

메타인지의 측정을 위하여 O,Neil[17]이 개발한 도구를 

이순덕[18]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도구

로 인식, 인지전략, 계획, 모니터링 4가지 항목 중 20문항

을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전혀 아니다(1)”에서 “아주 

그렇다(5)”까지 총 20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메타인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순덕[18]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2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7이었다.

2.6 Clinical practice stress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Back과 

Srivastava[19]가 개발하고 김순례와 이종은[20]이 번안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전혀 아니다(1)”에서 

“아주 그렇다(5)”까지 총 24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

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순례와 이종은[20]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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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ta analysis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사소통 능력, 눈치, 전공 만족도, 메타인지, 임상실습 스트

레스는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을 분석하였고 일

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t-test, ANOVA를 

사용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을 

제어한 상태에서 의사소통 능력, 눈치, 전공 만족도, 메타인

지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위계적 회

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III. Research Results

1. Descriptive statistics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tudy variables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중 성별은 

남자 54.7%(94명), 여자 45.3%(78명)으로 남자가 조금 더 

많았으며, 나이에서는 21세 이하가 29.1%(50명), 22세에

서 23세까지가 43.6%(75명), 24세 이상 27.3%(47명)이었

다. 근무유형에서는 3교대가 66.3%(114명)로 대부분을 차

지했고, 임상실습 시간은 500시간 이하가 48.8%(84명) 

500시간 이상 51.2%(88명)이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보

통 이하 47.7%(82명), 만족 이상 52.3%(90명)이었고 대학 

생활 만족도는 보통 이하 30.8%(53명), 만족 이상 

69.2%(119명)으로 나타났다. (Table1).

Characteristics N (%) M±SD

Gender
Male 94(54.7%)

-
Female 78(45.3%)

Age(Year)

≤21 50(29.1%)
22.80±

1.74
22-23 75(43.6%)

24≤ 47(27.3%)

Shift

Non-shift 45(26.2%)

-2-Shift 13(7.6%)

3-Shift 114(66.3%)

Clinical 

practice time

<500 84(48.8%)
-

500≤ 88(51.2%)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Generally 

satisfied
82(47.7%)

3.52

±.98Fairly 

satisfied
90(52.3%)

University 

satisfaction

≤Generally 

satisfied
53(30.8%)

3.91

±.91Fairly 

satisfied
119(69.2%)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tudy variables

2. Differences in Clinical practice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나이, 교대 근무 형

태, 임상실습 시간, 임상실습 만족도, 대학 생활만족도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임상실습

시간(t=-2.508, p=.013)과, 임상실습 만족도(t=4.046, p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able2).

Characteristics M±SD
t or F

(p)

Gender
Male 2.42±.75 -1.177

(.241)Female 2.57±.85

Age(Year)

≤21 2.64±.85
1.654

(.194)
22-23 2.38±.74

24≤ 2.51±.83

Shift

Non-shift 2.29±.75
2.039

(.133)
2-Shift 2.63±.94

3-Shift 2.55±.79

Clinical 

practice time

<500 2.33±.77 -2.508

(.013)500≤ 2.64±.80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Satisfied 2.74±.66
4.046

(<.001)Dissatisfied 2.26±.85

University 

satisfaction

≤satisfied 2.63±.60 1.537

(.126)Dissatisfied 2.43±.87

Table 2. Differences in Clinical practice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3. Correlation of Communication skill, Nunchi 

skill, Major Satisfaction, Metacognition on 

Clinical practice stress

연구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의사소통 능력

(r=-.127, p=.049), 전공 만족도(r=-.279, p <.001), 메타

인지(r=-.127, p=.049)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

며, 전공 만족도는 의사소통 능력(r=.322, p <.001), 눈치

(r=.358, p <.001), 메타인지(r=.395, p <.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임상실습 스트레스 (r=-.279, 

p<.001)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3).

4. Factor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stress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변수의 분포 특성

과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검토하였다. 기술통계 분석 결

과, 모든 변수의 왜도와 첨도 값이 절대값 기준 ±2 이내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중

공선성 검토 결과, 공차 한계는. 373~.839로 모두 0.1 이

상이었으며, 분산 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VIF)는 1.241~2.678로 기준치인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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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bin-Watson은 1.884로 2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인

접한 오차항의 독립성도 확인되었다. 

1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인 성별, 나이, 근무형태, 임상

실습 시간, 임상실습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를 독립변수

로 투입한 모델 1의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3.150, p =.002),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9%로 설명하였

다. 임상실습 만족도(β=-.268, p =.001)가 임상실습 스트레

스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임상실습에 대한 만

족도가 낮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2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을 제어한 상태에서 의사소통 

능력, 눈치, 전공 만족도, 메타인지를 추가로 투입하여 임

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델 2의 

설명력은 11.9%로 증가하였으며, 모델 적합도도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F=2.917, p =.001). 구체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영향 요인은 임상실습 만족도(β=-.219, 

p=.010), 전공만족도(β=-.231, p=.006)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 수

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특히, 전공만족도가 표준화 회귀

계수의 절대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가장 강한 변수로 확인되었다(Table4).

Clinical 

practice stress

Communication 

Skill
Nunchi skills

Major 

Satisfaction
Metacognition

Clinical practice 

stress
1

Communication 

Skill

-.127

(.049)
1

Nunchi skills
-.061

(.212)

.734

(<.001)
1

Major Satisfaction
-.279

(<.001)

.322

(<.001)

.358

(<.001)
1

Metacognition
-.127

(.049)

.629

(<.001)

.665

(<.001)

.395

(<.001)
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Communication Skill, Nunchi skills, Major Satisfaction, 

Metacognition

Model
Model 1 Model 2

B β t p B β t p

(Constant) 2.541 　 12.325 <.001 3.254 　 5.683 <.001

Gender(ref:male) 　 　 　 　

Female .089 .056 .652 .516 .104 .065 .770 .443

Age(ref:≤21) 　 　 　 　

22-23 -.113 -.070 -.719 .473 -.131 -.081 -.845 .399

24≤ .024 .013 .134 .894 .020 .011 .113 .910

Shift(ref:Non Shift) 　 　 　 　

2-Shift .316 .104 1.275 .204 .309 .102 1.241 .216

3-Shift .157 .092 1.080 .282 .169 .100 1.174 .242

Clinical practice time

(ref: <500)
　 　 　 　

500≤ .181 .113 1.402 .163 .140 .087 1.080 .282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ref:≤Satisfied) 
　 　 　 　

Dissatisfied -.430 -.268 -3.298 .001 -.351 -.219 -2.613 .010

Universal satisfaction

(ref: ≤Satisfied) 
　 　 　 　

Dissatisfied -.057 -.033 -.412 .681 .065 .037 .433 .666

Communication Skill -.129 -.080 -.701 .485

Nunchi skills .199 .136 1.161 .247

Major Satisfaction -.242 -.231 -2.780 .006

Metacognition -.051 -.039 -.372 .710

R2 .134 .180

Adjusted R2 .091 .119

F(p) 3.150(p=.002) 2.917(p=.0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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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Discussion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 

눈치, 전공만족도, 메타인지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각 요인별 

의미를 고찰하고,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학문적·실천적 함

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임상실습 시간과 만족도는 임상실습 스트레

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실습 시간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단순히 실습 시간

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이 학습 효과나 긍정적 경험으로 직

결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설계 시 실습 

시간은 단순한 규정 준수 차원을 넘어, 학생의 학습 성과

와 심리적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실습 만족도가 낮은 학생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많은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참관하

는 형태의 실습을 경험하고 있으며[22], 이는 참여도와 성

취감을 저하시켜 만족도를 낮추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무시나 소외당하는 

경험, 반복적인 업무, 휴식 공간의 부족 등이 정서적 긴장

과 신체·심리적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22]. 따라서 학생들의 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능

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습 환경을 조성하고, 충분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등 실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사소통 능력은 3.90점으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3]의 결과인 3.1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건계

열 전공자들은 환자 및 보호자,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와 

소통해야 하며, 특히 환자 맞춤형 관리와 교육이 주요 업

무인 만큼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이 필수적이다[24]. 

이에 따라 보건계열 대학에서는 이론 수업뿐 아니라 임상

실습과 치료적 의사소통 교육 등을 통해 실제적인 상호작

용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임상실습은 다양한 상황

에서 대상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사소통 기술을 반복적

으로 익힐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러한 학습 경험을 통해 의

사소통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일

반 대학생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눈치는 4.15점으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5]

의 결과인 3.0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건계열 대학

생이 경험하는 임상실습 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임상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은 명확하지 않은 지시나 기

대, 병원의 조직문화와 보건의료의 직종의 특성 속에서 실

수를 피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타인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

피는 행동을 보이게 되며, 실습 중 상처받지 않기 위한 심

리적 방어기제로 눈치행위를 활용하고 있다[26]. 이러한 반

복적인 경험은 보건계열 대학생의 눈치 수준을 높이는 요

인으로 작용하며, 그 결과 보건계열 대학생이 일반 대학생

보다 높은 눈치 수준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공만족도는 3.89점으로, 비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27]의 결과인 3.7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건

계열 전공은 진로와 직업이 비교적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

고, 많은 학생들이 입학 전부터 뚜렷한 진로 목표를 세우

고 자발적으로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전공 

선택 동기가 전공에 대한 기대감과 몰입을 높여 보건계열 

대학생이 비보건계열 대학생보다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

난 것으로 판단된다. 

메타인지는 3.96점으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28]의 결과 3.5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메타인지는 학

습자가 자신의 사고 과정을 인식하고, 학습 목표를 계획·

점검·평가하는 능력으로[12], 보건계열 전공은 학업량이 

많은 데다 이론 학습과 임상실습을 병행해야 하므로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기조절 전략이 필수적이다. Jang 등

[29]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 시간이 누적되고 실습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메타인지 수준이 점차 향상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본 연구의 참여

자들 또한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로 실습 과정에서 자

연스럽게 메타인지적 전략을 활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메타인지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2.49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5]의 결과인 3.17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간호

대학생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간호사 면허 취

득 요건에 따라 최소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이수해

야 하므로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을 거라 사료

된다. 이에 비해, 본 연구의 참여자는 다양한 보건계열 전공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학과의 경우 실습 시간이 

500시간 이하인 경우도 있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단순히 실습 시간뿐 아니라 실습 환경, 지도 방식, 학생의 

준비도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보건계열 전공별 

특성과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의사소통 능력, 전공

만족도, 메타인지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전공만

족도는 스트레스와 가장 강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279, p<.001), 다른 변수들과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

였다. 이는 전공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진로 확신이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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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안정감을 제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심리적 완충 요

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전공에 대한 확신이 의사소통 

능력 향상, 눈치의 긍정적 활용, 메타인지 증진으로 이어

져 임상실습 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눈치는 다른 변인들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

러한 결과는 적절한 눈치가 타인의 요구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환경 적응을 돕지만, 과도할 경우 오히려 과민하

게 반응하여 스트레스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선행 연구[9]

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임상실습 상황은 위계적 구

조와 반복적인 평가가 존재하는 환경으로, 높은 눈치 수준

이 상황에 따라서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기보다 오히려 증

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눈치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단일한 보호 요인이라기보다, 

개인의 성향과 맥락에 따라 상반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다면적 특성을 지닌 변인임을 의미한다. 또한, 눈치는 의

사소통 능력과 강한 정적 상관관계(r=.739, p<.001)가 나

타나, 보건계열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치료적 의사소통 수

행에 있어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민감하게 파악하는 능력

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결과는 상

관관계 분석에 근거한 것으로 두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설

명하는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두 변인 간 개념적 유사성

과 자기보고식 설문에 따른 동일방법편의로 인해 상관계

수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눈치와 의사소통 능력 간의 인과적 경로

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한 결과 임상실습 만족도와 전공만족도가 영향요

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1.9%였다. 임상실습 스트

레스 완화를 위해서는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

이 중요하다는 Choi의 연구[30]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임

상실습 스트레스 수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실습 지

도자의 피드백 체계 강화, 실습 관리 시스템의 개선 등 만

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가 있다. 

전공만족도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31]와 일치하는 결과로,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

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명확한 설계와 확신을 바탕으로 임

상실습에 임함으로써 이에 따라 임상실습 스트레스에서의 

능동적 태도, 비판적 사고 능력, 올바른 상황 판단을 통하

여 임상실습에 참여하므로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것으

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전체 설명력이 12.2%에 

그쳤다는 점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단일 요인에 의해 설

명되기보다 다양한 개인적·환경적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

에 의해 형성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 모형에서는 기존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완화 요인으로 다루어진 임상실습 

환경의 질, 지도자의 지도 역량, 피드백 방식, 환자 및 동

료와의 관계, 개인의 회복 탄력성 등과 같은 주요 변인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요인의 누락이 설명력 제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단면 연

구로 진행되어 임상실습 만족도,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데 있어 한계

가 있다. 즉, 만족도가 높아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게 나

타났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임상실습 스트레스 

경험이 전공 및 임상실습 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켰

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시간적 선후 관계

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는 변인 간의 관련성

을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전공 및 임상실습 만족도를 기초 

요인으로 설정하여, 임상실습 환경 요인과 개인의 심리적 

자원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모형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실습 환경의 질이나 지도자의 지지 수준이 전공 및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조절

하거나 매개할 가능성, 또는 회복탄력성과 같은 변인이 스

트레스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검

증함으로써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발생 기제를 보다 정교

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Conclusion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 

눈치, 전공만족도, 메타인지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임상실습 스트레스 완화

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의

사소통 능력, 전공만족도, 메타인지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영향요

인은 전공만족도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공만족도 및 관련 

요인의 강화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설명력이 12.2%로 나타나 전공만족도

가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수준을 완화하는 핵심 요

인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외의 다양한 요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보건계

열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체 보건계열 대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

습 환경, 개인적 특성 등 다양한 변인을 추가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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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력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연구 대상의 지역과 전공을 

확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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